
금융위원회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3. 10 9.(월)

두산에너빌리티 ’분식회계‘ 논란 기사에 
대한 입장

- 한국경제 10월 9일자 보도에 대한 입장 -

1. 기사내용 

□ 한국경제는 ’23.10.9일자 「“손실 고의분식” VS “반영 끝냈다”...금감원-

두산 ‘공방전’」 제하의 기사에서 “인도에서 수주한 총 2조 8000억원 규모의 

화력발전소 공사에 대해 회계기준을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, 

감리위는 다음달 초 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”라고 보도했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감리위원회 절차가 진행중으로 조치 여부 및 

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

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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